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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 the role of clothing as a strategic means to improve North Korean defectors' cultural adjustment in South Korea from a detailed, everyday life point of view and discusses the aspects of reconstruction of their self-identity during this adjustment process. For this, 10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20-40's were selected through snowball sampling. The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analyzed with multiple case approach. The results showed that som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ive themselves as superior to South Koreans in clothing-related cultural contexts or conceive of themselves as special individuals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ir unique appearance. The results also found that there were cases of construction of flexible identity by selective reception of South Korean fashion style, the pursuit of individual character, and cases where a self-defensive identity formed through passive and restrictive reception of South Korean clothing culture. Furthermore, the results revealed subjects’ resistive attitudes toward South Koreans' attire while still observing North Korean convention and clothing no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otentially help the development of socio-cultural programs or social networks which can contribute to North Koreans' cultural adjustment through the use of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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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1,047명, 2020년 9월 기준으로 195명이 입국하여 총 33,718명이 남한에 거주 중 이다(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2020).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보면, 30대가 28.7%로 가장 높고 20대 28.4%, 40대 17.7%, 10대 11.3% 순으로 20-30대의 비율이 전체 57.1%를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 성별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비율이 80.7%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2020).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며 문화를 공유하는 일원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관련 연구는 탈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경제적ㆍ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와 여가생활, 가족 구성원ㆍ부모ㆍ직업상의 역할을 통한 사회적응도를 알아보거나(Kang, 2011; Lee, 2006; Lee & Hwang, 2008; Ryu, 2001), 탈북 동기별 남한사회 적응 양상(Jung et al., 2013),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부적응 요소(Chae, 2017; Kim, 2015; Lee, 2006; Lee & Lee, 2020), 사회적 적응에 대한 인식과 유형(Cha, 2017; Yeo, 2015),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E. Kim, 2019; M. Kim, 2019; Lee & Hwang, 2008),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현황(Kim, 2011)이나 지원정책 실태(Ha, 2009), 생활 만족도(Jang & Lee, 2016; Kwak, 2011; Lee & Kim, 2020)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심리ㆍ정서적 적응 차원에서는 남한사회에의 적응 또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이들의 가치관(Park & Do, 2019)이나 정체성(Cho, Hong, Lee, Yi, & Cho, 2014; Choi, 2020; Choi & Kim, 2020; Lee, Pak, & Lim, 2019)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있다.

      위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적응 또는 부적응 요인과 그 수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적응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Jeon, Yoon, & Um, 2004; Ha, 2009) 오히려 미시적 차원의 일상생활 속 생활양식 차이를 통해 경험하는 남북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실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의 수용이나 일상적ㆍ습관적 생활 방식의 습득은 문화적응 범주에 포함되며(Lee & Hwang, 2008; Yoon, 2001) 한 사회 내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이 일상 속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 적응 관점에서 생활양식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Lee, 1997; Chae, 2011).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내 적응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문화 적응 관점에서 의식주 생활양식 영역 내 소비 주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고, 탈북 후 남한 사람과 비슷하게 외모를 모방하고 가꾸는 것이 이들에게 문화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Kim, 1999), 의생활 영역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의복이 어떻게 이들의 남한 문화 적응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문화적응과정 동안 과거와 현재의 자아 간 정체성 충돌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Park & Do, 2019) 남한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Le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일상적 의생활 차원과 남북한 의복 문화의 이질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의복 가치관이나 행동이 드러나는 개인적 정체성과 남한의복 문화의 수용 또는 거부나 북한 문화의 고수를 통해 규정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하는지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의복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 대한 학술적 관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Joung, 2020) 보호ㆍ정착지원법 상 통칭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Kim, 2015). 북한이탈주민은 자발적인 이주(移住)라는 점에서 이주민이지만(Kim, Lee, & Kim, 2011) 탈북 후 본국으로 귀환 희망 시, 자유 결정권이 없는 점에서 난민(難民)의 성격도 있다(Kim, 2007).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탈북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북한을 탈출한 난민 또는 망명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Sul & Song, 201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관점에 따라 탈북자, 탈북 난민, 탈북 주민, 월남자, 새터민 등 다양한 대체용어로 지칭된다.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유주의 체제로 넘어 온 사람이 라는 의미이고 ‘새터민’은 비정치적 관점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주민’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해 온 자로서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유사하게 보호 지원 대상자의 관점에서 사용된다(Kim, 2015).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관련 연구는 이들을 난민적 또는 이민자적 관점 중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om & Lee(2004)은 북한이탈주민이 탈출 과정과 정착지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은 일반적으로 난민이 겪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하였지만, Chae(2017)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과거와 달리 단순 탈출이기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이주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북한주민의 탈북은 난민 차원이 아닌 이주자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탈북 현상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난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이주자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정착 과정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Lee, 2006; Yoon, 2019). Choi(2020), Choi & Kim(2020)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소수 이주민으로 보고 이들의 정체성 변화를 조사하였고, Yeo(2015)도 이주민 관점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중 만족도와 어려운 점을 조사하였다. Rha & Park(2019)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비생활을 접하므로 남한 소비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소비 주체로 간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소수 이민자 및 남한사회 주민으로서 수용할 대상이자 남한의 일상생활 속 능동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내 문화 적응 요인과 문화 적응 유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포함된 환경적ㆍ심리적 차원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스트레스, 만족도를 조사해왔다(Cho, Jeun, Yu, & Um, 2005). Jung, Son, & Lee(2013)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환경적ㆍ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환경적 적응 요소인 남한의 법과 사회적 제도, 문화, 언어, 직장생활 등에서의 효과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 요소인 재북가족에 대한 죄책감, 관심ㆍ흥미의 범위, 이방인 같은 느낌, 위축이나 두려움, 희망감이나 자신감 등에서도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차원 중 환경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은 스트레스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문화적 적응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Cho et al., 2005; E. Kim, 2019). 남한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을 조사한 연구 중 실증조사의 경우, 소득, 주거환경, 이웃 관계, 생활전반의 만족도를 묻는 상당히 포괄적인 측정 항목을 사용하거나(Chae, 2011) 사회적 관계 및 여가생활 시 갖는 역할,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는 이성교제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Lee & Hwang, 2008). 한자나 외래어와 같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어려움이나 북한식 언어의 사용과 같은 언어적 이질감을 통해 남한 문화 적응 여부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M. Kim, 2019).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법을 사용하거나 기존 문헌고찰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을 조사한 경우, 문화 적응 관련 요인으로 이웃,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종교 활동 여부를 다루거나(Lee, 2006; Yu, Oh, & Jeon, 2012) 북한식 억양과 남한의 외래어에서 오는 언어문화차이에 의한 이질감(Joung, 2020), 언어 사용(Yeo, 2015) 소통의 어려움(Kim, 2015),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Lee & Lee, 2020) 등 주로 언어문화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을 Berry(1997)의 문화 적응 유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즉, 기존 북한 문화와 새로운 남한문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문화적 요인에서 남한 문화의 수용 및 북한 문화 유지 정도를 측정하여 두 문화의 수용 정도가 높은 경우 통합(integration)형, 남한 문화 수용 정도가 높을 시 동화(assimilation)형, 북한 문화 유지 정도가 높을 시 분리(separation)형, 남한 문화의 수용이나 북한 문화의 유지 정도가 모두 낮을 시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Chae, 2017; Joung, 2020; Lee & Hwang, 2008; Yeo, 2015; Yoon, 2012).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유형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도나 사회 만족도 등을 논의하기에는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예외적 사례나 미시적 차원의 적응요인, 개인의 내적 특징들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다양한 경험 등을 포함한 분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의생활과 문화 적응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기제는 언어 요인 외에 외모 가꾸기(Kim, 1999), 의복(Cho et al., 2014), 일상생활 속 소비 방식(Rha & Park, 2019)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식생활이나 주생활보다 의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인지하지만(Rha & Park, 2019), 자신이 남한 사람과 구별되고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외모나 의복 스타일의 차이를 느낄 때라고 한다(Cho et al., 2014). Cho et al.(2014)는 남한 입국 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외모는 남한 사람과 다르므로 이들은 자신의 옷차림, 피부색,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신을 북한 사람으로 재확인할 수 있고 남한 정착 과정 중 남한 사람과의 옷차림 차이에서 문화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의복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이질감을 느끼므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의생활 맥락에서 문화 적응을 다루고자 하였다. Jo & Ha(2018)는 이민자의 의복에 의한 새로운 문화 적응은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에서 느껴지는 의복 규범, 신체 이미지, 윤리적 정체성, 쇼핑 성향 차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의복 문화 적응 분석 결과, 이들이 북한 거주 시 대부분 의복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쇼핑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남한의 의복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며 새로운 유행 수용에 개인 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Berry(1997)의 문화 적응 유형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남한 의복 규범의 수용과 북한식 미적 취향의 유지 정도 등에 따라 통합 및 동화 유형과 패션에 무관심한 주변화 유형을 제시하였다. Choi, Jang, & Lee(2020)은 남한의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제로서 남한에서의 의생활 어려움 경험 정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조절하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한에서의 의생활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영향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의복이나 옷차림을 통한 남북한 문화적 차이 경험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남한사회에의 적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의 의생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화적 표식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의복이나 옷차림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적응과정이나 양상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문화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남한 문화를 체득하지 못하거나 정체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Lee & Hwang, 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혼란이나 정체성 획득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이들을 남한사회 시민으로서 정체성 재구성이 시급히 필요한 존재로 설정하고 결과적 측면에서 남한사회 적응 여부 문제만을 강조한다(Cho et al., 2005; Park & Do, 2019). Yoon(2012)은 Berry(1997)의 문화 적응 유형론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동화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남한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2016년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남한 적응을 위해 북한식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이 73.2%로 나타나 북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남한 문화와 정체성에 동화되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Yoon, 2019).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체성 혼란에서 탈피하여 남한 문화에의 동화 또는 통합 여부에 초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살펴보는데 치중되어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의 정체성 개념은 새로운 문화와 그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에 의해 협상 및 조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Swann(1987)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사상 등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할 때, 정체성이 충돌하게 되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충돌을 조정하려는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정체성 협상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확증적 피드백(confirmatory feedback)을 습득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체성 협상 이론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조사한 Lee(2009)에 의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남한사회에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사회문화적 경계와 위계들의 교차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결정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정체성 협상 이론에 의하면, 의복이나 외모 단서를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정체성의 협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단서를 통해 이상적인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때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는 경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긴다고 하였다(Swann, 1987).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의복 스타일이나 외모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후, 촌스럽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편견과 문화적 열등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한식 의복 스타일의 모방 전략을 사용한다(Cho et al., 2014). 특정 사회의 의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그 사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체득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의복 스타일의 수용과 모방은 남한 의복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입국 후 초기 단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어디에도 통합될 수 없는 타자이며(Jeon et al., 2004)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화적 소수자이므로(Yeo, 2015)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옷차림 등에 의한 의복 문화 차이로부터 정체성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과정 중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이들이 단순 이주민으로서 고정된 정체성을 지닌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남한 문화 적응과정 동안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역동적 존재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의복은 외형적으로 남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동화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문화 적응 및 정체성 재구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과정 동안 정체성 재구성에 있어 일상생활 속 의복 역할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문화 적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의복 행동 관련 경험을 통한 문화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과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주제의 특성상 북한 이탈 후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의생활 영역에서 체험한 경험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표본을 구하고자 남한 거주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표본을 표집하였다.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접촉이 쉽지 않으므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인 서울 하나원 및 새터민 지원센터로부터 소규모의 참여자를 먼저 소개받았으며 이들 참여자가 주변 지인들을 연구자에게 소개하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번 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었으며, 학생 신분의 경우 남한 입국 후 취업을 하고서 30대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대학 진학 후 휴학을 여러 번 하여 수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퇴직 후 평생교육원생이나 학원 수강생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orea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KU-IRB-15-204-A-1)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였다. 자료는 미리 준비한 최소한의 질문 항목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수집되었다.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즉석에서 녹음되었으며 모두 필사본으로 기록되었다.

        
          <Table 1> 
				
          

          
            Interview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o
              	Age
              	Gender
              	Occupation
              	Defecting year from North Korea
              	Entering year into South Korea
              	Country & period (year or month) of stay
              	Monthly clothing expenditures(￦)
            

          
          
            	1
            	34
            	Female
            	Student
            	2006
            	2008
            	China(2ys)
            	200,000~300,000
          

          
            	2
            	33
            	Male
            	Salesperson
            	2000
            	2008
            	China(8ys)
            	400,000~500,000
          

          
            	3
            	25
            	Female
            	Student
            	2014
            	2015
            	China(transit)
            	50,000~100,000
          

          
            	4
            	34
            	Female
            	Student
            	2008
            	2012
            	China(4ys)
            	50,000~100,000
          

          
            	5
            	26
            	Female
            	Student
            	2005
            	2006
            	China(2m)
            	200,000~300,000
          

          
            	6
            	29
            	Male
            	Jobseeker
            	2003
            	2008
            	China(5ys)
            	200,000~300,000
          

          
            	7
            	28
            	Female
            	Jobseeker
            	2015
            	2016
            	Thai(transit)
            	100,000~200,000
          

          
            	8
            	27
            	Female
            	Jobseeker
            	2010
            	2016
            	China(6ys)
            	100,000~200,000
          

          
            	9
            	43
            	Female
            	Salesperson
            	2014
            	2015
            	China(transit)
            	~50,000
          

          
            	10
            	33
            	Female
            	Student
            	2009
            	2016
            	China(7ys) ~50,000
          

        

        

      

      
        2. 자료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을 다룬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요인들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남북한 언어 문화 차이(M. Kim, 2019; Lee & Hwang, 2008; Yoon, 2019), 사회적 인간관계(Yeo, 2015; Yoon, 2019; Yu et al., 2012)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문화 적응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 또는 결과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변화 여부 등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강조되고 일상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만큼(Kim, Kim, & Yoon, 2019)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의 의생활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 적응과정에 나타난 정체성 재구성 양상을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질적 사례연구는 행위 주체자가 일상적 환경에서 체득하는 경험, 가치관, 의식 변화를 발견하고 이해, 해석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며 본 연구는 다중 사례 분석에 적용되는 사례 간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간 종합 분석은 각각의 사례를 분리하여 다루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주제를 발견하면서 사례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7/2010). 문화 적응이란 개인이 문화적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여 맞추어 살아가고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 모두 포함시켜야 하므로(M. Kim, 2019)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의생활 차원뿐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이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의복의 역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구성에 대해 사례 간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 시 자료분석 단위는 사례 분석 단위로서 자주 사용되는 ‘사례 간 독특하게 구별되거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 ‘타자와의 상호작용’, ‘특정 관심사나 행동’,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2명의 연구자가 각각 의미 있는 주제들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검토 과정을 통해 합의된 주제들을 토대로 정체성 재구성 양상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다(Creswell, 2007/2010). 결과 해석과 담론 형성을 위한 논리적 서술은 각 연구자의 판단과 분석 관점의 비교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후 문화 적응과정동안 의복이 이들의 개인적 의생활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의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례 간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체성 재구성 또는 정체성 협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5가지 양상을 보였다<Table 2>.

      
        <Table 2> 
				
        

        
          Aspects of Identity Reconstruction by Cultural Adjustment
        
        

      

      
        
          
            	
            	South Korean Clothing Culture
          

          
            	Aspects of adjustment
            	Fully conversant
            	Selective reception
            	PassiveㆍRestrictive reception
            	Rejective
            	Detached
          

        
        
          	Identity reconstruction
          	Feeling superior
          	Flexible identity
          	Self-defensive identity
          	Resistive identity
          	Characteristic identity
        

      

      

      
        1. 남한의 의복 문화 위계에서 패션선도자로서 우월적 정체감 인식
        좋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옷을 잘 입고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의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등 자신이 의복 지식이나 감각을 지니고 있어 의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위계에서 자신 스스로를 선도자로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패션 선도자로서 남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 자신이 남한 사람보다 옷을 잘 입고 의복 스타일을 구현하는데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남한 입국 후 초기에 방문하였던 동대문 패션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복의 품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유명 패션브랜드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잘 착용한다고 생각하였다.

        
남한에 있는 북한 출신 사람들이 옷을 더 잘 입어요. 우리가 브랜드를 더 따지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 해요. 처음에 하나원에서 동대문이 싸다며 추천하셨는데 옷은 별로였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산 옷을 입으면 다들 비싸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옷을 볼 줄 알거든요. 그런데 동대문 옷은 세탁하면 변형이나 탈색도 있어서 그 뒤로는 백화점에서 세일기간 맞춰서 브랜드 제품을 사요.(연구 참여자 1)
TV나 길에서 ‘올 해는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네’ 하고 눈에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사서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모두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강남이나 명동 지역은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조금 보이지만 지하철 같은 데에서 그냥 볼 때 다들 특징도 없고 어두운 컬러 뿐이고...남한 사람들이 저보다 딱히 잘 입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오히려 브랜드를 더 많이 알고 있고...(연구 참여자 4)

        남한사회에서 의복 문화 적응과정 동안 유명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착용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의복이 남한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경험이 증가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의복은 자아존중감 강화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상대적 우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북한 거주 시 의류봉제업에 종사했거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 온 원단을 가지고 의복 제작 경험이 있어 의복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한 드라마 등 남한 문화 접촉 경험을 통해 남한의 의복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 입국을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남한 의복 스타일이나 소재, 디자인, 사이즈 등 의복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남한 문화 적응과정에서 자존감 상승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개성에 맞는 남한 의복 문화의 선택적 수용을 통한 유연한 정체성 형성
        남한 입국 초반에는 남한의 유행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남한에서 유행하거나 유명인이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복 평가 기준이나 선호 스타일과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사례가 도출되었다. 남한의 패션 유행을 선택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남한 사람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취향이나 선호 스타일에 따른 개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 거주 시 또는 남한 입국 전 제3국 체류 시, 남한의 드라마,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를 이미 접한 경험이 있어 남한 패션 스타일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었으며 북한에 살 때 북한의 의복 규범에 벗어나는 의복을 착용하거나 제3국에 체류할 때 남한 스타일을 모방하는 등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에 체류할 때 남한 대중가수들을 보게 되었고 춤을 따라 추게 되면서 그들의 옷을 따라 했었죠. 아이돌처럼 입으려 했던 것 같아요. 염색도 하고 귀걸이도 한 쪽에 3개 걸고...남한에 온 후 유행에 민감했어요. 요즘은 유행이 지났지만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배기바지 입고 다니고 체인도 하고 다녔어요. 평범한 것은 싫거든요. 이제는 나의 색깔을 찾아서 입어요. 너무 유행을 따르지 않고 제가 남자이지만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예쁜 여성복 아이템도 입어요.(연구 참여자 2)
북한에 살 때 ‘발리에서 생긴 일’ 등 남한 인기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남한 와서는 제가 다니던 새터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옷도 잘 입고 유행도 많이 타서 그 때부터 제가 남한 트렌드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어울릴지 고민은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사서 입고 있어요. 이제는 개성있게, 특별하게 입으려 하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쓰지 않아요.(연구 참여자 5)
북한에서 ‘가을동화’, ‘미생’도 보고 탈출하기 전에 ‘응답하라 1988’도 보고 왔어요.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 방영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규찰대가 있었지만 저는 북한에서 무릎 위 길이의 짧은 치마도 입어 봤어요. 남한에 와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나 살펴보았는데 최근에 여성들이 어깨선도 처지고 긴 상의에 달라붙는 바지를 많이 입는 거 같은데 저는 키가 작아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사지 않고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샀어요.(연구 참여자 7)

        이러한 양상을 보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거주 때나 제3국 체류 시, 또한 현재에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최근의 남북한 의복 스타일이 상호 이질적이지 않으며 남북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과거에 비해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남한에 왔을 때하고는 지금 완전 달라져서 진짜 세대차이를 많이 느껴요. 남한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북한 트렌드는 약간 럭셔리해요. 잘 사는 여자들은 사모님처럼 입고 다녀요.(연구 참여자 2)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았는데 엄마가 중국에서 들어온 옷을 많이 사주셨어요. 북한에서 입는 일반적인 옷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옷을 잘 입었어요. 중국에 3개월 있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북한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제가 중국 친구들보다 옷을 더 잘 입었던 것 같고 남한에 왔을 때 제 외모와 남한 사람 외모랑 전혀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연구 참여자 5)
남한이 여름철에 과감하게 노출한다는 것 빼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서울인지 평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패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북한에서 몸에 붙는 바지나 다리가 많이 보이는 옷 입고 밖에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이런 옷들 입고 출근하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연구 참여자 7)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무시, 차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벽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남한에서 유행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한 정보나 패션 용어, 패션 브랜드 정보를 SNS 매체나 잡지, 텔레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남한의 의복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득하였고 이러한 문화 적응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남한 사람으로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옷을 못 입을 것 같고 꾀죄죄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쟎아요. 저는 잡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패션 정보 많이 찾아봐요. 요즘은 유럽 스타일이 좋아요. 패션은 자신감이고 용기거든요.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남한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고 쇼핑갈 때 같이 동행해 주기도 해요. 외모적으로 자신있어요.(연구 참여자 2)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쇼핑몰 앱으로 탐색해봐요.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지난 사람은 어딘가 ‘북한티’가 묻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터넷 많이 보고 학교 다니거나 자주 외출만 해도 금방 남한에 적응해서 남한 사람처럼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외국 가서도 당당히 한국인이라고 말해요.(연구 참여자 5)
북한에 있을 때 ‘나이키(NIKE)’ 브랜드를 봤는데 ‘니케’라고 불렀어요. 패션 브랜드 이름이 대부분 영어니까 남한 사람하고 브랜드에 대해 얘기할 때 대화가 끊기지 않기 위해 브랜드에 대해 검색해서 어떻게 제대로 불리는지 익혔어요. 맨투맨, 후드티 같은 영어식 명칭도 익히고...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남한 사람으로 정착하는 방법 같아서요.(연구 참여자 7)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북한 거주 시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의복을 착용하여 북한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으로 다녔다고 고백하거나 중국 의복이나 북한의 특정 정치 인물이 착용하여 북한에서 유행한 스타일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을 남한에서 보내고 남한 체류 기간이 가장 길어 남한의 패션 유행과 의복 스타일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천편일률적인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닌 유행의 틀 안에서 자신의 선호 스타일이나 개성 있는 옷차림을 착용하여 남한 사람으로부터 옷을 잘 입는다는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자신이 남한 사람에게 의복 스타일 관련 조언을 제공해주었던 경험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남한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유연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복은 개성 실현을 통한 긍정적 자기만족과 자아 충족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독특한 외모 실현을 통한 독자적 정체감 인식
        남한 정착 후, 일상생활 속에서 매체나 타인의 옷차림을 접하면서 마음에 드는 의복을 발견할지라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면서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탐색하여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신만의 외모를 만들어가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이지만 남한 입국 전 제3국 체류 중에도 머리를 길러 장발로 다니거나 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 양쪽 귀에 피어싱(piercing)을 하고 남한에 살면서 여름에도 비니(beanie)를 착용하는 등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니는 표준적 외모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기를 희망하며 차별화되고 독특한 외모를 추구하는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독자적 정체성 추구의 경우로 해석되었다. 남한 거주 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관련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지우려 하고 남한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여름에 반팔 티셔츠와 긴 바지 또는 반바지를 착용한다면 자신은 핑크색 티셔츠에 의도적으로 브이 네크라인을 깊게 만들어 문신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제가 원래 장발이었거든요. 묶고 다녔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제가 북한에서 온 줄 몰랐어요. 남한에 와서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도 비니를 쓰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모두 똑같이 입으려고 하는데, 저는 티셔츠 한 장 사도 찢거든요. 일부러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서 브이(V) 자로 만들어서 문신이 보이게요. 우리 학과남자 친구들은 여름에 긴 바지에 넉넉한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거의 입고 다녔는데 저는 핑크색 티셔츠나 찢어진 티셔츠, 마 소재로 된 바지 같은 것 입고 다녔어요.(연구 참여자 6)

        또한, 남한 사람의 조언이나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의복 스타일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개척하면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구분을 초월하여 ‘나’ 자체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며 자신을 독특하고 특수한 개체로 인식함으로써 독자적 정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심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울에 선 내 모습을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죠. 옷도 나의 일부이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에요. 아마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별로 없을 거에요. 제가 독특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의복은 개인의 미적 욕구를 자립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자 북한에 있었을 때의 자신과 남한사회 속 현재의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남한사회에서 실존적 자아로서 자아실현을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4. 남한 의복 문화의 소극적ㆍ제한적 수용을 통한 자기방어적 정체성 형성
        남한에 거주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본연의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임을 가능한 은폐하고 싶어하며 북한에서 거주할 때보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치가 낮아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도 도출되었다. 남한 사람과 구별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외면적 이질성에 대해 인정을 하며 이러한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남한사회에서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소극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옷을 걸쳤냐에 따라 북한 티를 숨길 수 있는데 저희끼리 ‘먹은 티는 안 나지만 입은 티는 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몸에 너무 달라붙거나 아예 헐렁하거나 하는 남한 스타일대로 따라 입으려니 몸매가 안 따라줘서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158cm 신장에, 통통한 편인데 북한에서 표준이었고 ‘귀엽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남한에 와서 생각지도 않게 살을 빼라는 소리를 들어요. 남한에 와서 다이어트 스트레스에, 수급비로 쪼들리게 살고 있고...북한에서 살던 집은 지금의 몇 배로 큰 집이었어요.(연구참여자 3)
몇 년전 부터 북한도 변하긴 했지만 미니스커트, 청바지, 가죽점퍼, 영어나 한글 적힌 옷, 스웨이드 재질의 옷, 체크 무늬 셔츠, 나팔바지, 멜빵바지 등은 규찰대에 걸려요. 저는 그래도 청바지랑 가죽점퍼 입고 다니다 단속에 걸려서 비판서 쓴 적 있어요. 그런데 남한 옷이 북한보다 더 개방적이라서 특히, 여성복은 많이 파여서 살 내놓고 다니고...아직도 목이 깊게 파인 옷은 못 입어요. 그래도 민소매 정도는 입을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8)

        남한의 의복 스타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다소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니지만, 남한의 의복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인을 의복 구매 관련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착용하는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타인의 지지를 얻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외면적으로 인정 받고 싶어하는 태도도 보였다.

        
‘와이드 팬츠’같이 남한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어도 ‘몸매가 이뻐야 어울리지’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없어져서 함부로 입지 못해요. 평소에 어떤 옷을 입으면 되는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눈여겨 봐요. 그래서 쇼핑갈 때도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북한에서 온 친구나 여동생 등에게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같이 가서 봐달라고 해요. 남한은 옷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양해서 유행 스타일이면서 가격도 괜찮고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잘 골라 사 입었을 떄 '잘 샀다'거나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3)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남한 사람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의복이 남북한 사람 간의 의복 스타일이나 외모의 차이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완화 또는 감소시키고 스스로 이질적이라 느끼는 외모를 엄폐하는데 전략적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 낮은 자신감으로 인해 소극적, 제한적으로 남한의 의복 문화에 적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 의복은 외면적 측면에서의 무시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자 외적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남한 사람 되기’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분석되었다.

      

      
        5. 북한식 의복규범의 준수를 통한 저항적 정체성 형성
        북한 거주 시 자신이 중요시 여겼던 의복 가치나 내재화된 의복 규범을 남한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남한의 의복 문화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지니는 사례도 도출되었다. 북한에 존재했었던 의복 규제가 의식 속에 남아있어 오버사이즈(oversize) 제품처럼 신체 사이즈보다 의복이 과장되게 크거나 과감하게 신체가 노출되는 의복을 착용한 남한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 ‘보기 민망하다’, ‘이상하다’는 등의 거부감을 느꼈으며 북한 의복 스타일이 남한 스타일보다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은 옷 입는데 규제가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도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한은 길고 짧고 순서도 없이 걸치는대로 입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스타일도 있고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은 보기 민망해요. 정장 스타일은 그나마 나은데 캐주얼 스타일들은 이상해 보여요.(연구 참여자 9)
북한에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입고 외모 단정을 내세워서 옷을 너저분하게 입거나 팔이나 어깨가 드러나도 안되고 너무 파여도, 여자는 치마도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되요. 복장 단속이 고리타분한 점도 있지만 다 같이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점은 오히려 남한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정돈된 느낌이 있쟎아요. 남한 옷은 헐렁해서 보기 이상하고 북한에서 따랐던 규제가 의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0)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모방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남북한의 의복 스타일이나 의복 규범과 관련하여 상호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므로 남한에 살면서 의복을 구매할 때도 스커트 길이, 상의 노출 정도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에서의 인습적 규범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북한에 거주 시 중요하게 여겼던 맞음새, 가격, 원단 품질 등의 요소를 여전히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사람들 보면 안에는 짧게 입었는데 겉은 길게 입고...그런 너저분한 스타일을 따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원단 사서 제 체형에 맞게 맞춤으로 입었어요. 북한은 맞춤이 더 싸거든요. 남한 여성처럼 짧은 것은 아직 못 입고 약간 북한에서 입는 스타일과 비슷하게 몸도 가려지고 사이즈, 가격, 원단의 질을 보고 구매해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서 밀매로 들어와 판매되었던 상표가 떼어진 남한 옷들 중에서 반팔 티셔츠를 사서 입은 적이 있는데 땀을 잘 흡수하고 원단이 좋더라고요.(연구 참여자 9)
저는 너무 과하게 노출된 옷도 피하고, 아무리 유행이라도 레깅스에 니트 걸쳐 입는 그런 스타일도 잠옷 입은 것 같아서 안 따라해요. 개성이라고 생각해도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는 캐주얼 스타일보다는 정장 스타일이 많으니까 북한처럼 요란하지 않고 깔끔한 옷을 골라요. 그런데 동대문은 비싼데 옷이 오래가지 않아서 백화점 세일할 때 할인 가격에 한 번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해요.(연구 참여자 10)

        이러한 사례를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남북한의 상이한 의복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남한 입국 후에도 북한에서 내재화된 의복 규범을 준수하는 자신의 의복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남한식 의복 스타일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한의 의복 문화를 이원분리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한 의복 문화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의복은 북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남한의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담론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과정에서 의생활 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의복이 적응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복의 역할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구성 양상을 분석하고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사례 간 종합 분석 결과, 먼저 패션선도자 입장에서 남한 사람보다 옷을 잘 입고 유행 정보에도 더 정통하며 유명 패션브랜드 제품도 잘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 맥락에서 남한 사람보다 우월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례가 도출되었다. 이 경우, 의복은 남한 문화 적응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정체성 협상 이론(Swann, 1987) 맥락에서 이러한 우월적 정체감은 남한 입국 전부터 습득한 의복 지식이나 남한 의복 스타일 관련 정보를 매개로 남한 의복 문화의 위계에서 자신을 ‘옷 잘 입는 패션선도자’로서 상대적 우위에 위치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한 입국 초기에 남한 유행 스타일을 추종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복 평가 기준이나 선호 스타일을 토대로 남한 의복 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 남한의 의복 문화 적응과정 동안 남한 사람들과 유사한 외모를 지니길 희망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2010), Kim(1999)은 동일한 개인이 남한 문화의 거부와 수용을 상황에 따라 선별ㆍ선택함으로써 적응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유연한 적응을 통해 남한 옷차림을 전적으로 모방하지 않지만 남한식 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의생활 양식을 선택하면서 자신만의 외모를 개척하는 경우, 남한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 적응과정에서 의복을 중심으로 한 개성 추구 행태는 언급된 적이 없지만 Yeo(2015)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문화를 그저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중심적 적응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목적의 식에 따라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며 남한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지향적 적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독특하고 특수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려 했던 사례는 북한이나 남한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 외모를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Berry(1997)의 문화 적응 유형 중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수용하지 않는 주변화 유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erry(1997)의 주변화 유형에 속하는 이주민은 기존 문화를 버리거나 은폐하고 새로운 문화 수용에도 실패하여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갈등이나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한 의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 남한 입국 후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차별화 추구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Choi & Kim(2020)는 남한 입국 후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주체적인 생활양식, 행동을 선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체성 협상 과정에서 ‘남한 사람 되기’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가면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남한 의복 문화를 수용하려 하지만 남한 의복 스타일이 정숙성 등 자신의 의복 가치관에서 벗어나 수용하기 어렵거나 맞음새나 스타일 면에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착용하기 두려워하여 남한의 의복 문화를 소극적, 제한적으로 수용하려는 사례였다. 이 경우, 의복 문화 적응에 대해 조사한 Jo & Ha(2018)의 결과처럼 남한 의복에 신체 노출이 많은 것에 거부감을 지닌 점은 공통적이었으나 소극적, 제한적으로라도 남한 의복 문화의 수용을 통해 남북한의 이질적 외모 차이를 감소시키려 했다는 점에서는 남한 의복 문화만 전적으로 강하게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이나 남북한 두 의복 문화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 유형이 나타난 Jo & Ha(2018)의 결과와는 다른 적응 양상을 보였다. Kim(1999)은 남한 사람에 전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닌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제한적 행동을 가장(假裝)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동은 남북한 외모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 의복 스타일에 거부감을 가지고 북한 거주 시 습득한 의복 규범을 기준으로 남한 의복이나 옷차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 남한 의복 문화에 적응하는데 다소 저항적 태도를 지녔으며 북한 문화를 통해 체화된 인습은 유지하면서 남한의 새로운 문화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Berry(1997)의 기존 문화 수용 강도는 여전히 높고 새로운 문화 수용 정도는 매우 낮은 분리(separation) 유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 문화를 거부하고 북한 문화를 고수하게 되는 경우, 남한 입국 전 과거의 자아와 연속성을 유지하게 되고 북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정체성 협상 과정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한 사람’으로서 남한에, 감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남한 내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귀속시키게 된다(Cho, 2010; Yu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입국한지 1~2년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일부가 이러한 사례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남한 정착 초기에 남한 의복 문화에 대해 배타적 경계를 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와 의복 문화의 적응을 돕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문화 적응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Park & Do, 2019)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하면서 자기방어적이거나 저항적 정체성보다 남한 사람으로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남한 의복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아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의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Choi et al., 2020), 남한사회 내 통용되는 생활양식이나 지식 등을 습득하는데 약 3년 이상 소요되거나 결국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부적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Lee & Hwang, 2008) 남한의 의복 규범과 가치, 의복 관련 행동 양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 등 타인으로부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을 때 자존감 향상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산하 또는 패션 관련 민간 기관, 기업 등에서 외모 관리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공동 패션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개설한다면, 남한 의복 문화 관련 정보 공유 및 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내사회적 관계망도 확대하고 자신 있는 의복 소비생활을 영위하여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 프로그램이나 남한의 의생활 적응에 유용한 의복 소비 교육을 제공한다면 생존을 넘어선 자기 계발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Cha, 2017; Joung, 2020; Yeo, 2015) Berry(1997)의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남한 문화 수용과 북한 문화 유지를 강약 수준으로 구분하여 남한 문화의 수용 또는 비수용이라는 이원적 접근에서 문화 적응을 분석했던 것과 다르게 남한 문화 적응 상태에 있느냐는 결과적 관점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적응과정에서 남한 문화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양상을 새롭게 발견 및 제시하였으며 의복이라는 문화적 표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Choi et al., 2020) 남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남북한인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수용 또는 거부하는 정체성 유형을 제시하였지만, 자신을 우월적 또는 독자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정체성과 같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담론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탈북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표본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다차원적인 정체성 재구성 양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거주 시, 경제적 수준, 사회적 위치, 직업 등에 따라 이미 형성된 내외향적 성격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배타적 또는 수용적 태도와 같은 정체성 관련 태도 요인들도 의복을 통한 남한 문화의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도 남한사회 내 정체성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사례로 심도있게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듯이 최근 북한 내에서도 라벨이 제거된 밀수된 남한 의복이나 중국 제품 등을 착용하는 등과 같은 과거와 다른 의복 행동들이 보여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도 븍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전부터 지녔던 의복 관여도나 남한 문화 접촉 여부와 그 기간, 제3국 체류 시 남한 문화 접촉 여부, 주변인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의복은 새롭게 적응해야 할 문화의 표식 수단이자 소비재이며 개인의 추구 혜택이나 취향이 반영되는 시각적 매개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복을 통한 남한사회문화 적응과 정체성 형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개성 추구나 유행성 동조, 브랜드 제품 추구를 포함한 과시성 성향 등의 개인적 의복 행동 성향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남한사회의 일반적 의복 소비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히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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